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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
<민손단의(閔損單衣, 민손의 홑옷>
민손(閔損)의 계모가 손(損)을 미워하여 제 아들일랑 솜 두어 주고 민손일랑 갈꽃을 두어 주거늘, 추워서 말고삐를 놓아 버리니까, 아비가 알고 계모를 내치려 하거늘, 민 손이 꿇어 말씀드리되, “어미 있으면 한 아들이 추우려니와, 없으면 세 아들이 추울 것입니다.” 아비가 옳게 여겨 아니 내치니, 어미도 돌이켜 뉘우쳐 어여삐 여겼더라.

<황향선침(黃香扇枕, 황향의 부채와 베개)>
황향이 아홉인 적에 어미 잃고 슬퍼하여 죽을 듯이 되므로 마을 사람이 효도를 일컫더니 혼자 아비에서 효도하여 여름이면 베개와 돗자리에 부채를 부치고, 겨울이면 제 몸으로 이불을 따뜻이 하더니, 원이 나라에 여쭈니 이름에 세상에 들리더니, 나중에 벼슬을 상서령 이르고 더하여 자손이 다 높이 되니라. 

<왕상부빙(王祥剖氷, 왕빙이 얼음을 쪼개다)>
왕상이 어려서 어미 잃고 계모 주씨가 아비에게 참소해서 늘 쇠똥을 치우게 하나, 왕상이 더욱 조심해서 하여, 부모가 병들어 있으면 띠 풀지 아니하고 약을 제가 반드시 맛보더라. 어미가 늘 산 고기를 먹고자 하기에 못 벗고 어름 깨어 잡으려 하였더니, 어름이 절로 베어지고 두 잉어가 솟아나기에 가지고 돌아왔다. 어미가 또 참새 적을 먹으려 하니 참새 수십 마리가 날아 들었다. 능금 열매를 열면 어미가 지키라 하므로 비바람이 칠 때면 나무를 안고 울었다. 어미가 죽으니 슬퍼하며 막대 짚고 다니더니, 나중에 벼슬하여 정승에 이르렀다. 
<맹종읍죽(孟宗泣竹, 맹종이 대나무에 울다)>
맹종은 오(吳)나라 강하 사람이다. 부모에게 효행이 지극하여, 어머니 늙고 병 들어 자리에 누우니 어느 추운 겨울에 어머니가 죽순(竹筍)을 먹고 싶다고 했다. 땅이 얼고 눈이 덮였는데 맹종이 대숲에 들어가 슬피 우니 이윽고 땅 위로 죽순 두어 줄기 나거늘 가지고 돌아와 국을 만들어 드린대 먹기를 다하고 병이 나으니 사람들이 이르되 지극한 효성의 감동한 바라 하더라 

열녀
<김씨박호(金氏搏虎, 김씨가 범을 치다)>
김씨는 본조 안동 사람이다. 유천계의 처가 되었는데 유천계가 수자라 살러 갈 때 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늘은 길한 날이니 나가서 자고 가려오”하자 처가 이르되, “나 또한 나가 자겠다”고 집에 들어와 행장을 차렸다. 밤중에 홀연 어떤 이가 급히 외치는 소리 있거늘 김씨가 놀라 내달아 보니 범이 벌씨 지아비를 물어가고 있었다. 김씨가 활을 가지고 소리치며 범에게 달려들어 한 솜으로 지아비를 잡고 한 손으로 범을 치며 거의 육십 보 이르렀다. 범이 지아비를 놓고 물러나 앉거늘, 김씨가 말하되, “네가 나를 마저 물고자 하느냐”하니 범이 가고 지아비는 기절하였거늘, 김씨가 업어다가 구원하여 깨어났다. 그날 밤에 버이 또 와서 소리치기를 김시가 문을 열고 막대를 들고 범에게 이르되, “네가 영물인데 어찌 이렇듯이 심하냐”하였다. 범이 집 앞의 배나무를 물어짓씹고 가니 나무가 곧 말랐다. 


신윤복 <미인도> 위 화제
盤礴胸中萬化春 가슴 속 만 가지 춘심을 펼쳐내노라,
筆端能與物傳神 붓 끝으로 대상의 정신까지 그려보았노라. - 혜원,(신윤복)


『구운몽』과 구운몽병풍그림들 
김만중(金萬重) 소설
<석교기연> (石橋奇緣 돌다리에서의 기이한 인연) 『구운몽』 1권, 
<소사미석교봉선녀>(少沙彌石橋逢仙女, 스님이 돌다리에서 선녀와 마주치다)> 
당나라때 중국 형산 연화봉에 불법을 설파하던 육관대사(승려)가 있었다. 
육관대사의 제자로 성진(性眞)이 있었다. 나이 스물에 용모와 재주가 높았다. 
하루는 성진이 스승의 명으로 용궁을 다녀오게 되는데 용왕의 강권에 술 몇 잔을 마셨다
어질어질 돌아오는 길에 돌다리 위에서 팔선녀를 마주친다. 
<진채유를 만나다> 
인간세상에 태어난 성진 -> 양소유가 과거보러 가는 길에
팔선녀 중 하나로 인간에 태어난 진채유를 만난다. 
<계섬월을 첩으로 삼다>
다시 과거보러 가는 길에 최고 기생 계섬월을 시작능력으로 차지하게 된다. 
<여장하고 정경패에 구애하다>
여장하고 금을 연주한다. 
<가춘운에게 속다> 
정경패에게 혼인을 청하였는데, 정경패가 가춘운을 보내어 운우지정을 
나누게 한다. 
<남장한 적경홍과 정을 나누다>
<퉁소를 불어 난양공주의 학을 부르다>
<자객 심요연을 첩으로 맞다>
<용왕의 딸 백능파를 위해 싸우다>
.. <잠에서 깨어나다>


